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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진력이 함께했던 올 한 해도 ‘총본산 성역화’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아가고 있습니다. 주지스님과 사부대중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도와 불자 모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을 장엄하는 
원력의 화신이자 거룩한 불사의 주인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벽돌이 쌓여 전탑이 되고, 한 장의 기와가 올려져 대웅전을 이루듯,
본사에서 벽지의 사찰에 이르기까지 흔연히 동참해 주셨습니다.

전국의 불자들 또한 서로 권선하고 모연에 동참하고
불사를 빛을 밝게 비추어 소중한 인연공덕을 이루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넘어 나라와 국민의 평온을 위하고
전통과 미래가 조화로운 도량이기를 언제나처럼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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